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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확충은 2004년 4개관에서 2009년 15개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신규로 확충되는 구립 공공도서관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개관 후 수 년이 지나면 증가하는 장서 규모를 

수용하지 못하고 서가 공간 부족으로 인해 장서를 폐기하는 새로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장서 폐기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장서 폐기 기준과 현황, 처리 방안을 

기반으로 장서 폐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Public Libraries in Seoul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heir numbers from 4 libraries in 

2004 to 15 libraries in 2009. On the contrary, the size of recently established public libraries 

have been reduced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Because of their limited space, which cannot 

manage increasing collection, public libraries started collection disposal. This research 

investigated public libraries' disposal standards and present conditions of collection items. Based 

on this investigation, enhance way of the collection disposal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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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발전종합계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1)은 2013년까지 인구 5만 명당 1개관 수준

의 총 900개관으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장

서도 2008년 6,000만권에서 2013년 8,000만권

으로 확충하여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공공도서관은 1920년 설립된 

종로도서관을 시작으로 1995년 설립된 마포평

생학습관까지 현재 22개의 교육청 소속 시립도

서관과 1999년 금천구립 공공도서관을 시작으

로 2010년 12월 기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

인 79개관의 구립 공공도서관이 있다.

서울특별시의 공공도서관 정책은 2013년까

지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장서 확충

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

공도서관이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양적 성장 정

책을 추구하는데 반하여 기존 공공도서관들은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단계에 있다. 그 하나의 사례로 개관한지 15년

에서 90년 이상 된 교육청 소속의 22개 공공도

서관들은 이미 서가 가용공간이 포화상태를 넘

어 장서의 제로성장(Zero-Growth) 상태에 놓여

있다.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www.libsta. 

go.kr/index.do)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2007년도 도서 구입

은 206,330권인 반면에 제적된 도서는 246,981

권이었다. 신규로 구입한 도서보다 제적한 도서

가 4만권 이상(약 120%)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이후에도 매년 23만권에서 24만권 이상

의 도서를 제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규모 측면에서 대형도서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들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도서

를 수용할 서가의 가용 공간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0)은 서울시 공공도

서관의 현황으로 5,000㎡ 이상 대형도서관은 14%, 

3,000㎡ 이하의 소규모 도서관이 75%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중 대형도서관의 대부

분은 1995년도 이전에 설립된 교육청 소속의 시

립 공공도서관들이 주를 이루고, 최근 자치구를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는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지속적인 수적 증가에 반비례하여 그 규모가 현

저하게 작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치구의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개관한지 이

제 겨우 10년을 넘겼거나 최근 서비스를 시작

한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많아 교육청 소속 공

공도서관들과 같이 현재 서가 가용공간의 문제

가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특징으

로 최근 설립되는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그 규

모가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개관한 7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2,962㎡로 약 900여 평이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관한 17개 도

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2,353㎡로 700평이 약간 

넘는 규모로 축소되었다. 다음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개관한 43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

은 1,111㎡로 350평에도 미치지 못한다(문화

체육관광부 2010). 

최근 확충되고 있는 중소 혹은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 근거리에 위치하여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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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누구나 용이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지

만, 지속적으로 이용자 서비스 충족을 위해 연

간 수천 권에서 수만 권의 신간 도서가 수집되

어 서비스되어야 할 공공도서관의 속성으로 볼 

때, 작은 규모로 인한 장서의 수장 공간은 태생

적으로 물리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설립된 중․소규모의 구립 공공

도서관들도 서서히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

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장서 규모를 수용할 서

가 공간의 확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물리적

인 규모로 볼 때 최근 설립된 1,000평 이하의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5년이 넘어서는 시점부터 

연간 구입 장서의 수와 같은 비율로 도서관의 

장서를 제적 혹은 폐기하여야 하는 심각한 공

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립 공공도

서관 중 1990년대 말에 설립된 대규모 도서관과 

2005년 이후에 설립되어 이제 겨우 5년을 넘긴 

중규모 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규모

에 따른 장서 폐기 실태의 차이점과 공통적인 

현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장서 폐기 실

태 조사 결과를 통하여 장서의 수장 공간과 관

련하여 구립 공공도서관들이 어떠한 장서정책

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장서 제적과 폐기 처리

에 관련한 연구로 장서의 폐기 실태 조사를 통

하여 장서 폐기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장서 폐기의 개념과 

특징 및 필요성,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검토를 통하여 공

공도서관의 장서 폐기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장서 폐기에 따른 개선 방안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중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장서 

폐기에 따른 특징적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0년대 말에 설립된 규모가 큰 도서관

과 2005년 이후에 설립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

은 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

상으로 선정된 도서관을 중심으로 먼저, 장서개

발정책, 장서개발 및 관리지침, 그리고 장서개

발지침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 구립 공공

도서관의 장서 폐기 실태 조사를 위하여 개별 

도서관에서 장서폐기 책임을 가진 관리자와의 

전화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도서관의 장서 폐기 책임자와

의 전화 면담은 간단한 설문과 함께 개방형 질

문으로 구성하여 도서관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

렴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이론적 검토와 실태 조사

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서울시 자치구

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장서 폐기 현황

과 향후 장서개발정책에 고려하여야 할 제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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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개념 및 필요성

IFLA/UNESCO 공공도서관선언(1994)에 의

하면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역의 정보센터이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사회적 신분

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균등한 접근 원

칙에 입각하여 제공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정보센터로서 모든 사

람을 위한 균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나아가 

장서의 질적 관리를 통해 지식정보서비스의 품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서개발정책에 있어 

신간 수서에 못지않게 장서의 폐기에 관한 기

준도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장서 폐기는 제적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본 연구에서는 폐기와 제적을 구분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편찬위원회(2010)에서 

개정판으로 발간한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의

하면 제적(deselection, weeding, withdrawal)

이란 첫째,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장서로부터 제거하고 도서관의 

모든 장서 기록으로부터 삭제하는 과정(with- 

drawal) 둘째, 도서관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장서의 개별 자료에 대한 소장 및 이용

가치를 검토하는 과정(weeding) 셋째, 도서의 

경우 보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하여 서가에서 책을 뽑아내는 과

정(deselection)이다. 폐기(discard, disposal)

란 소장 자료 중 오손 및 파손된 도서, 부적당한 

도서 또는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도서관 장서

에서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Reitz(2004)는 폐기란 도서관의 장서 기록에

서 완전한 제거를 포함하는 처리이다. 폐기처리

(disposal)를 위하여 도서관은 공식적으로 해

당 자료를 장서 목록에서 제거하는 것으로써 일

반적으로 작업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폐기

(discard)' 도장을 찍는다. 이러한 자료는 해당 

도서관에서 더 이상 이용되거나 대출될 수 없다. 

폐기 도서는 손상되거나 심하게 훼손된 도서, 

서가 공간의 제약으로 새로운 수서를 위한 공간

을 확보하기 위한 복본 및 중복 자료 등이다. 폐

기 자료는 다른 도서관에 교환이나 기증할 수 

있으나 폐기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판매로서 

판매되지 않은 자료는 도서관의 정책에 따라 파

기하거나 재활용 기관에 기증하기도 한다.

위의 정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제적이이용 

가치가 상실된 자료를 기록과 함께 완전히 제거

하는 과정 혹은 기록을 유지하면서 일반서가에

서 보존서고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과정 등 폐기

의 전 단계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폐

기란 도서관장서 기록에서 불필요한 자료 및 기

록을 완전히 제거하여 해당 도서관에서 더 이상 

자료로써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처리의 완

전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 도서란 도서관에서 파손, 소재불

명, 이용가치 저하 등의 이유로 도서 등록원부

에서 제적, 폐기된 도서(문헌정보학용어사전편

찬위원회 2010)이다.

Slote(1997)는 장서 폐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

라 도서관의 장서가 증가하여 공간이 부족해지

는 자연적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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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간문제의 해결과 장서의 질적 수준을 보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장서 폐기

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서 폐기는 도서관의 서가 공간을 확

보할 수 있게 해준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도서

관이 현재의 장서를 유지하고, 미래에 수집해

야 할 장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

절한 장서 폐기가 필요하다. 도서관은 장서 폐

기를 통하여 균형있는 장서 구성과 관리가 가

능하다. 

둘째, 장서 폐기는 자료의 이용을 증가시킨

다. 일반적으로 장서의 점검 및 평가 과정을 바

탕으로 장서 폐기가 실시되며, 장서 점검을 통

한 장서 폐기는 불필요하거나 이용 가치가 없

는 자료를 제거함으로써 도서관 전체 장서의 

질을 높여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을 증가

시킨다.

셋째, 장서 폐기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

도를 증가시킨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료에 

수록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상태가 좋지 못한 

자료를 폐기하여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선호하

는 내용과 형태의 자료로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넷째, 장서 폐기는 도서관의 새로운 기술과 

경향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도서관은 새로

운 정보의 출현으로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주

제나 사용되지 않는 매체 자료의 폐기를 통하여 

도서관장서의 회전율을 증진시킨다. 아울러 학

계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의 자료와 정보환

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자료를 제공하여 

도서관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서 폐기는 도서관에서 이용 가

치가 없는 자료를 소장하고 관리하는 비용과 인

력을 줄임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도서관에서 장서 

폐기는 공간의 확보를 통한 균형있는 장서 구성

으로 자료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장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자료의 최신

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장서 폐기에 따른 처리 방법으로는 파

기, 기증, 교환, 판매, 다른 매체로의 전환 등 다

양한 방법이 있다. 도서관은 이들 중 하나나 복

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장서를 폐기하도록 자관

의 장서개발정책이나 규정을 수립하고 이에 근

거하여 실행하고 있다.

장서 폐기 방법 중 첫째, 파기는 도서관이 폐

기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직접 파기하거나 재

활용 기관에 넘겨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료

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방법으로 정책적, 법률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

록 처리절차에 대한 사진 등으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증은 폐기 대상 자료를 해당 자료가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열악한 다른 기관에 무

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도서관 활

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셋째,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기관의 자료와 

상호 교류하는 교환,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저

가로 제공하는 판매 방식, 다른 매체로의 전환 

등도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장서 폐기 처리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

하면 장서 폐기는 도서관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장서 규모를 가용할 수 있는 서

가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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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서 폐기는 장서를 질적

으로 우수하게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

대화하며 최신성을 유지하면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

한 영역이다.

도서관은 장서 폐기를 통하여 시대에 뒤떨어

진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적시성을 상실한 자료,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파손 혹은 훼손되어 이용

이 어려운 자료, 분실이나 장기 연체 등으로 이

용할 수 없는 자료, 학설이나 이론의 변화, 기술

의 발전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이용가

치가 없는 자료, 보존 가치가 없고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출이 되지 않은 자료 등은 

폐기기준을 마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2 법적 기준

최초의 도서관법(1963)이 제정된 당시 도서

관의 장서 폐기에 관한 내용은 법령 조항에 언

급되지 않았다. 1987년 개정된 도서관법 제8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서 처음으로 

장서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도서관법 시행령(1988)을 통하여 최초의 폐

기 제적의 범위를 전체 장서의 3% 이내, 당해 연

도 수입 장서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

로 규정하였다.

이 기준은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 시에도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다가 2003년 11월 ‘장서 폐기 및 제적의 범위

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 연

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에서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로 폐

기율 기준이 다소 확대되었다.

이후 2007년 새롭게 제정된 도서관법 제12

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호에 

의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도

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문화관광부 고시로 2007년 12월에 공시

되었다. 

이 고시에는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

로 축적된 모든 매체의 자료를 포괄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으로 첫째, 이용 가치의 상

실, 둘째, 훼손, 파손 및 오손, 셋째, 불가항력적

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

료의 유실, 넷째,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장서 폐기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

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재해 및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서 폐기에 관한 

법적 규정은 도서관법이 제정된 1963년 규정되

지 않았던 것이 1987년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하

기 시작하여 장서 폐기율 측면에서도 1987년 전

체 장서의 3% 이내, 2003년 5% 이내, 2007년 

7% 이내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모든 도서관

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이다. 개별 도

서관은 자관의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

서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준거하는 폐기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절차와 방법

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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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 연구

장서 폐기와 관련한 연구는 오랜 시간을 거치

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장서 폐기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개략적으로 연

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cGaw(1956)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도서관

은 공간 부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규

모가 크지 않은 도서관의 경우 그 문제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도서관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장서의 

폐기가 실시되어야 하며, 장서 폐기는 복본, 노

후된 단행본, 개정된 자료, 이용되지 않는 자료, 

부분적으로 소실된 연속간행물 등의 순으로 폐

기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병목과 서혜란(1979)은 장서 폐기는 도서

관의 공간 부족, 장서의 최신성과 건실성 유지, 

인력 및 비용의 낭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하지만 장서량에 대한 집착과 행정 및 법적 제

도의 미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을 언급

하였다. 그러나 장서 폐기는 도서관의 합리적 

경영을 위해 중요한 업무로써 장서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적 판단, 주제별 전문가의 

판단, 이용률, 출판년도 등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은철(1982, 2000)은 장서 폐기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도서관의 모든 장서는 완전한 상태로 보존

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견해와 장서 폐기를 통하

여 이용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적극적 견해로 대

별하고, 폐기 처리 방법으로 파기, 기증, 교환, 

판매, 별치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Stueart(1985)는 장서 폐기는 도서관의 비

전과 목표의 변화, 자료의 노화, 복본 자료, 공

간 부족 등의 요인으로 필요하며, 장서 폐기는 

이용이 되지 않는 오래된 자료나 잘못된 정보

를 제거함으로써 장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의

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전체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서 폐기 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도서관 유형에 

따라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언급하

였다.

유수진(2004)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장

서 폐기 업무 지침이나 내부 규정 없이 전체 장

서량의 3%이내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근거하여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울러 과반수가 넘는 공공도서관들이 장서 폐기

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장서량의 부족과 장서를 자산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연순(2006)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

으로 장서 폐기의 필요성 인지, 법적 근거, 폐기

의 절차 및 방법, 폐기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인

식을 조사하였다. 그는 장서 폐기에 대한 내부 

규정의 수립, 규모에 따른 도서관의 기본 장서

량 기준 설정, 장서 폐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공공도서관의 장서 평가 기준의 개선 등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서 폐기에 관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장서 폐기의 필요성과 장서 폐기

의 기준 및 처리 방법, 내부 규정이나 법적 기준, 

장서 폐기에 따른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조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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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서 폐기 실태 조사

3.1 조사 목적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서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점차 

작아지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공공도서관

의 장서개발정책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장서

의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실시되는 공공도서관

의 장서 폐기 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그 개선 방

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최근 중․소규모로 설립된 구립 공공도서관

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서관 장서를 수용

할 충분한 서가 공간이나 부차적으로 활용 가

능한 보존서고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도서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서가 공간

의 확보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

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장서개발은 지침 수립, 이용자 요구분석, 장서 

선정 및 입수, 장서 관리 및 폐기, 장서 평가 등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장서개발 과정의 개별 

요소는 모두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상

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조사는 장서 개발의 한 과정인 장서 관리

와 폐기 과정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에서 규모와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임의로 선정

하여 장서 폐기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아울러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서관의 장서

개발지침,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을 분석하

여 장서 폐기와 관련된 주요 내용과 기준 및 폐

기자료의 선정기준, 폐기 자료의 처리 절차 등

을 조사하는 것이 부차적 조사 목적이다. 

3.2 조사 대상 및 방법

공공도서관의 장서 폐기 실태를 조사하기 위

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 공

공도서관 중 개관일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5개

의 도서관을 임의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본 연구에서 주안

점을 두고 있는 규모나 설립연도가 최근 설립

된 구립 공공도서관들과 비교 대상으로 적절치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 도서관의 선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장서 폐기를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구립 공

공도서관으로써 설립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도서관이나 규모가 2,000㎡ 이하로 작은 도서관

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도서관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는 아직 장서 증가에 따른 공간의 문제에 직면

하지 않았거나 작은 도서관의 경우를 공공도서

관의 실태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

문이다.

연구의 조사 방법은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도

서관의 내부운영규정, 장서개발지침, 장서개발 

및 관리지침, 자료의 페기 및 제적 기준 등 관련 

규정, 지침, 기준 등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

여 일반화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과 개별 도

서관의 특징적 요소를 구별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은 <표 1>의 내용과 같

이 장서 폐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으로 

일반적 사항 5개 문항과 폐기 현황을 조사하는 

7개 문항, 지침 현황을 조사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개선 요구 사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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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 부 사 항 문항수

장서폐기현황

일반적 사항

 * 개관연도

 * 연면적

 * 현재 장서량

 * 총 장서 수장 공간

 * 연간 장서 증가량

5

폐기 현황

 * 근거 법적 규정

 * 장서폐기 시행주기

 * 개관 후 최초 장서폐기

 * 장서폐기 주요이유

 * 장서폐기 처리방법

 * 장서폐기 최우선기준

 * 장서폐기절차

7

지침 현황

 * 장서폐기지침 유무

 * 장서폐기지침 개정

 * 연간 폐기율

3

개선 요구 사항
 * 장서폐기 절차&방법

 * 장서폐기 개선 방안
*

<표 1> 설문지 구성과 내용

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도서

관의 장서 폐기 관리책임자와의 전화 면담을 통

하여 장서 폐기 현황 조사 항목 15 문항은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추가적

으로 장서 폐기에 따른 개선 요구 사항은 개방

형 질문으로 전문가가 충분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정리하였다.

3.3 조사 결과

3.3.1 장서 폐기 현황

서울시의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 공

공도서관의 장서폐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최근 장서폐기를 시행한 도서관의 장서폐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책임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구립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사항

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서관 개관 후 경과시간, 

도서관의 총 연면적, 현재 총 장서량, 연간 장서 

증가량 및 해당 도서관의 총 장서 수장 용량 등

에 대한 문항을 질의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도서

관의 현황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현재 중규

모 이상의 구립 공공도서관들의 연간 장서 증

가량은 대부분 1만권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연면적이 5000㎡ 이상의 대규모인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향후 10년 정도의 장서 수장 능

력이 있는 반면에 건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규모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현재 장서 수장 능

력의 여유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개별 구립 공공도서관에 

따라서는 장서 수장 능력에 따른 공간 문제에 직

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건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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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 립 공 공 도 서 관

A B C D E

개관 후 경과 10년 이상 5년 이하 10년 이상 5년 이하 5년 이하

총 연면적 5000㎡이상 2000㎡-3500㎡ 5000㎡이상 2000㎡-3500㎡ 2000㎡-3500㎡

현 장서량 15만 7만8천 16만 6만4천 9만

연간 장서증가량 1만~1만5천 1만~1만5천 1만~1만5천 5천~6천 1만~1만5천

총 장서수장능력 30만 10만 30만 10만 10만

<표 2> 일반적 현황

10년 내에 중규모의 구립 공공도서관들의 대다

수는 공간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 구립 공공도서관들의 장

서 폐기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장서 폐

기를 시행하는 근거 규정, 장서폐기 시행 주기, 

개관 후 최초 장서폐기, 장서폐기의 주요 사유 

및 최우선 기준, 장서폐기 처리 방법, 장서폐기 

절차 등에 대한 문항을 질의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구립 

공공도서관의 장서폐기 실태에서 볼 수 있는 공

통점은 조사 대상 모든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장

서폐기 기준으로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에 

의해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폐기처리 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장서 폐기의 시행 주기는 장서점검 주기와 동

일하게 매년 혹은 격 연간으로 장서점검 후속 

조치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초의 장

서 폐기 연도는 대다수가 개관 후 3년 이내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서폐기의 주요 사유로 아직 가용 가능한 충

분한 장서 수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큰 

도서관들은 장서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장서 폐

기를 시행하는 반면에 중규모 구립 공공도서관

들은 신규로 증가하는 자료를 배가할 서가 공

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장서 폐기를 실시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구 립 공 공 도 서 관

A B C D E

법적 근거 문광부고시 문광부고시 문광부고시 문광부고시 문광부고시

시행주기 매년 2년 매년 매년 매년

최초 장서폐기 3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후 3년 이내 3년 이내

주요 이유 장서관리효율화 서가공간확보 장서관리효율화 서가공간확보 서가공간확보

최우선기준
복본&중복자료
파․오손자료
망실자료

이용가치상실
복본&중복자료
파․오손자료

이용가치상실
복본&중복자료
파․오손자료

이용가치상실
복본&중복자료
파․오손자료

이용가치상실
복본&중복자료
파․오손자료

처리 방법 파기, 기증 기증 판매(파지) 기증, 판매 기증, 파기

폐기 절차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표 3> 장서 폐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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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폐기의 최우선 기준은 이용가치를 상실

한 자료, 복본 및 중복 자료, 파․오손 자료, 망

실 자료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서폐기 후 처리방법은 해당도서관에서 이

용가치 상실로 폐기되는 자료는 무가로 이용자 

및 필요한 기관에 기증하고 있었으며, 파․오

손 자료는 파기하거나 파지로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서 폐기 절차는 모든 조사 대상 구립공공도

서관에서 공통적으로 기준에 의하여 폐기 자료

가 선정되면 자료선정심의위원회 혹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처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서 폐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

침을 조사하기 위하여 장서폐기 지침의 유무, 지

침의 개정 빈도, 연간 폐기율 등을 조사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구립 

공공도서관 모두 장서 폐기의 근거가 성문화된 

지침이나 기준을 제정하고 있었다. 이들 지침이

나 기준의 개정 주기 또한 필요시 수시로 이루

어지고 연간 폐기율도 모두 당해 도서관의 전체 

장서의 7% 이내에서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3.3.2 장서 폐기 개선 요구 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조사 대상 구립 공공도서관

의 장서 폐기 실태 조사와 함께 거시적 관점에

서 장서개발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작은 도서관 설립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구립 공공도서관은 건립 전 설계 단계에서 

일정 공간의 보존 서고를 확보하도록 관련 부서

와 유기적인 정보교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를 

집적하여 보존하면서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어 개가제로 이용하고 있는 서가 

공간 부족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지역별 혹은 권역별 공동 보존 서고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개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있

어야 가능한 방안이다. 

어떤 공공도서관도 단독으로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서비스하기에는 

예산, 공간, 인력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보존이 필요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를 지역별 혹은 권역별로 

집적하여 공동으로 보존하는 서고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구분
구 립 공 공 도 서 관

A B C D E

기준 유무 유 유 유 유 유

기준 개정 주기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연간 폐기율 7% 이내 7% 이내 7% 이내 7% 이내 7% 이내

<표 4> 장서 폐기 지침 혹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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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엽적인 해결 방안으로 해당 자치구내

에서 자료가 부족한 공립문고로 자료를 이관하

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순회문

고나 책꾸러미 서비스와 함께 해당 구립 공공도

서관의 장서로 유지하면서 지역 내에서 자료가 

계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구립 공공도서관들이 현재 이용자의 지식정

보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최신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용

가능 하도록 구비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간 자료를 배가하여 이용

하도록 충분한 서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규

모가 작은 도서관일수록 증가하는 자료를 수장

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이용률

이 저조한 장서를 폐기해야 하는 서가 공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도서관들이 물리적으로 서가 공간을 확

장할 수 없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

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족한 서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이에 적합

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과 분석 및 해석

4.1 장서 폐기 기준

공공도서관에서 장서 폐기의 근거로 삼고 있

는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과 도서관정보정책위

원회에서 심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공시한 

‘도서관의 장서 폐기 및 제적 기준’이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사 

대상 구립 공공도서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장서 

폐기 기준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

여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전체 내용은 장서 폐기의 일반적 기준, 비도

서자료, 회수불능자료, 주제별 기준 등의 내용

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의 일반적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포

함하고 있는 내용은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복

본 및 내용 중복 자료, 오손 및 훼손 자료, 대체 

가능한 자료, 이용률이 낮은 자료 등을 제시하

고 있다. 

둘째, 1년이 경과한 연속간행물, 마모되거나 

훼손된 시청각 자료, 대체 가능한 웹콘텐츠 등

의 비도서자료와 회원의 해외이주나 거주지 소

재파악 불능 및 장기연체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자료를 폐기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주제별 기준으로는 참고자료, 인문․

사회과학자료, 자연과학자료로 구별하여 자료별 

특성을 감안한 폐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IFLA(2011)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지침서에

서는 봉사대상 인구수에 따라 장서크기와 연간 

수집 도서 표준율을 제시하고, 범위내에서 폐기

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 주(Queensland 2009)의 공공

도서관기준은 봉사대상 인구에 따라 연간 수서

(인구 1인당 0.3~0.2권)를 권장하고 있으며, 연

간 봉사대상 인구의 0.125권을 폐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서의 구성은 5년 내에 

출간된 도서가 전체 장서의 50%가 되어야 하

며, 장서 평가는 최소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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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서 폐기 현황

조사 대상 도서관의 장서 폐기는 연간 혹은 

2년마다 장서점검 이후의 후속 조치로서 실시

하고 있었다. 

장서 폐기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규모가 큰 도

서관들은 향후 5년 이상 가용 가능한 수장 공간

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서관들은 장서관

리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본 및 내용 

중복, 파손, 오손, 훼손 및 회수불능 도서 등을 

중심으로 장서를 폐기하고 있었다. 

반면에 최근 5년 이내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중규모 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서고

의 가용 공간이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서가 가용 공간을 확

보하고 있는 대규모 구립 공공도서관과는 다르

게 중규모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새로 유입되는 

장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기

간 대출기록이 저조한 불용도서들을 폐기 대상 

자료에 포함하고 있었다. 

한 구립 공공도서관은 폐기되는 자료의 양적 

규모가 연간 4,000~5,000권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직면한 구립 공공도서관은 해를 

거듭할수록 물리적으로 서가 공간을 늘리지 않

은 한, 법적 기준으로 제시한 7%를 넘어서는 장

서를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

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에게 최근 발간된 

신간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

스는 모든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이 되는 주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서

비스는 공동도서관의 정보서비스의 품질을 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도서관들은 연간 운영 예산 수립 

시 자료구입비의 확보를 가장 중요한 예산 항목

으로 고려하고 있다. 조사 대상 도서관들의 경

우, 자료구입비는 1억에서 2억에 이르는 수준으

로 한국출판협회(2010)에서 제시하는 2009년 

도서의 표준 정가 12,829원을 적용하면 연간 9,000 

~13,000권의 신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구립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연간 수서 

규모는 한국출판협회(2010)에서 발표한 국내

에서 발간된 도서가 약 42,000여종임을 감안할 

때 전체 발간 단행본 중 20~30%의 수준에 불

가하다.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여전히 모든 이용자의 

자료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자료구입

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최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장서 구축을 위하여 희망도서

신청제도와 수서담당 전문사서의 양질의 도서 

선정 노력 및 자료선정심의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장서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연면적 규모를 감안해 볼 때, 몇 년 이내에 많은 

도서관들은 매년 증가하는 장서의 양에 따른 충

분한 서가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새롭게 

유입되는 신간을 배치하여 운영할 서가 공간이 

부족한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심각 정도는 개별 도서관에 따

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은 당해 구입되는 장

서의 수와 같은 비중으로 자료를 제적 혹은 폐

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훼손이 심하거나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자료 혹은 장기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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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자료는 폐기하지만 여전히 장서 가치

가 충분한 경우는 별치하는 방법이나 활용 가능

한 정보 서비스 방안 마련 등 장서관리를 통하

여 소장 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몇몇 공공도서관들은 공간의 문제를 해

소하면서 장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

안으로 ‘책꾸러미’, ‘순회문고’, ‘이동문고’ 등 서

비스를 통하여 적절한 장서 규모를 유지하고 이

용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

한 관외대출 및 이용 제도에 의한 서비스는 점

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하여 도서

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신간 자료를 

배가할 수 있는 적절한 서가 공간의 확보가 해

결과제로 남아있다. 

4.3 장서 폐기 처리 방안

조사 대상 구립 공공도서관들의 장서 폐기 처

리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증과 파기, 판매 

등의 처리 방법이었다.

현재 구립 공공도서관의 폐기 대상 자료의 최

우선 선정 기준은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복

본 및 중복 자료, 파․오손 자료 순이었다. 

장서 폐기 자료 중 파․오손 자료는 부분적

으로 파손되거나 내용 중 일부가 절취나 훼손 

혹은 보수가 어려운 훼손 등의 자료이다. 따라

서 파․오손 도서는 도서관이 장서로서 유지하

며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이용하도록 관리하

기에는 부적절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일반

적으로 파기하거나 폐지로 판매 혹은 책벼룩 시

장을 통해 필요한 이용자가 부분적으로 발췌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서 폐기 자료 중 복본 및 중복 자료는 일정 

시점에 이용률이 급증하여 복본을 구입하거나 

기증 등을 통하여 충첩되는 자료로써 해당 도서

관에서는 장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불필요

하지만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자료들이다. 개별 

도서관에 따라 이러한 자료 중 일부분은 폐기 

처리하지 않고, 순회문고나 책꾸러미 등 장기 

관외 대출 서비스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방

법과 폐기 처리하여 자료가 활용 가능한 기관에 

기증하여 이용되도록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는 다양

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들 자료는 시

간이 경과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어 가치를 상

실했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자료와 자료 자체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서가 공간의 부족으로 일정 

기간 이용률이 저조하여 폐기되는 자료로 구별

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어 가치를 상

실한 자료나 보존가치가 없는 자료는 폐기 처리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후자로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는 충분한 보존 

서고 공간이 확보된 도서관은 이러한 자료를 폐

기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존 서고에서 관

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반면, 보존 서고의 

가용 공간이 부족한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폐기 

처리 후 기증 방식을 채택하여 처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료의 활용을 위한 적극

적인 활성화 방안은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한 공

립 문고로 자료를 이관하여 새로운 서비스 지점

으로 활용하거나 컨테이너도서관과 같이 지역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이동식 작은도서

관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익숙한 장

소에서 특별한 노력없이 접근 가능한 독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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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도서관에 있어서 장서 폐기는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이용가치가 소멸되거나 내용이 변경되

어 잘못된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장서의 질을 

최적으로 유지하여 지식정보서비스의 질적 보

장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서 폐기는 이용 가치를 상실

한 자료, 복본이나 중복 자료, 오손이나 훼손된 

자료, 장기 연체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자

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등을 중심으

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설립된 중․소규모 구립 공공도

서관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규로 유입되는 

장서를 수용할 수 있는 서가 공간을 충분히 확

보하지 못하여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으나 이용

률이 저조한 자료를 상당수 포함하여 장서 폐기

를 시행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점차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조사된 본 연구의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립 공공도서관들의 연간 장서 증가

량은 도서관의 규모에 크게 관계없이 1만권 이

상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간 국

내에서 발간되는 4만 여종의 신간자료들에 기

초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일반적 규모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5,000㎡ 이상의 대규모 도서관들은 향

후 몇 년간 장서 수장 능력이 여유가 있는 반면, 

3,000㎡ 이하의 중규모 도서관들은 현재 서가 

공간 확보를 위하여 장서로서 보존가치 검토 

없이 일정기간 이용이 되지 않은 이용률이 저

조한 장서의 경우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둘째, 조사 대상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문광부 

고시에 근거하여 연간 총 장서량의 7% 이내에

서 연간 혹은 격년간으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

료, 복본 및 중복 자료, 파․오손 자료, 망실 자

료 순으로 자료선정위원회 혹은 도서관운영위

원회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시행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조사 대상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모두 

장서 폐기와 관련한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침이나 기준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구립 공공도서관의 장서 폐기 실태

에 따른 장서 폐기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설립된 중․소규모 공공도서관은 

태생적으로 협소한 물리적 공간에서 현재와 미

래의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적정 장서량을 충족하면 

장서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제로성장(Zero-Growth)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장서의 봉

사 대상 인구수나 규모에 따른 적정 장서 규모

와 연간 장서 증가율을 제시하는 기준을 제정하

여 공공도서관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서가 공간 문제를 해결하

는 방안으로 개별 도서관이 밀집서가 공간을 마

련하거나 거시적으로 지역단위 공동 보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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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서고시스템을 도

입한 밀집서가의 운영이 단위 도서관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도서관마다 많은 중복

자료 보존으로 전체적으로 중복투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대표도

서관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감소하는 시기에 복

본을 최소화하여 공동 보존서고로 이관한 후 이

용자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역의 모

든 공공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공

동 보존서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도서관에서 적정 장서 규모를 넘어 

제적이나 폐기되는 자료 중 상당수는 아직 충분

히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

은 관외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서 활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현장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은 증가하는 장서를 

수용할 서가 가용 공간의 문제를 완화하는 해결

책으로 장서의 제로성장 정책을 위한 준비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규모별 혹은 

이용대상자별 장서규모와 적절한 장서 증가율

을 산출하여 일반화 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혹은 

권역별로 연구 범위를 확장한 향후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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